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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름다운 꽃들이 만연한 5월달입니다.

아름다운 계절이자 가정의 달로 여러행사가 많아 

분주 하시죠? 분주함속에 가족들간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

추억들도 만드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수 있는 

사랑가득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. 

작은 기쁨이 모여 큰 행복 

이루는 멋진 한달 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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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5월 일정 안내 및 알림 *

 ♣ 일정 안내

   ▷ 05월 06일 (수) 생신잔치 합니다.

     김경애어르신애((양력5/27) 

 ♣ 미용봉사일정

   ▷ 05월 18일 월요일 미용봉사가 있습니다.

 ♣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센터의 휴무날입니다.

 ♣ ‘프로그램만족도조사’지를 첨부해서 보내니, 어르신 케어하는  

   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니 소신대로 적어보내주시면 너무 감  

    사하겠습니다.

♣  5월 8일 어버이날에 어르신께 편지써서 보내주실 보호자분   

    계신다면 연락 간절히 기다립니다.~~~

      (참여하셔서 편지도 읽어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편지만 써  

       주셔도 어르신께는 커다란 효도이자 선물이 될것입니다.)

        사회복지사 : 김지연  ( H.P 010-8805-0086 ) 

 ♣  본인부담금 계좌번호 : 

     하나은행 (주)동래데이케어 186 - 91002 - 83704 

 ♣ 공지

- 2020년 02월 ‘급여제공기록지’부본 은 각 가정으로 우편발송하였

고, 확인자서명은 부득이 어르신께 직접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댁으로 보내드리는 계약서와 급여제공기록지는 꼭 보관해두시기바

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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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◈ 전립선비대증의 증상

         - 소변줄기가 가늘다.

         - 소변시 아랫배에 힘을 준다.

         - 배뇨 중에 소변줄기가 멈추고 다시 소변을 본다.

         -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 있는 느낌이 있다.

         - 소변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고 싶다.

         - 소변 참기가 힘들다. 이것이 심해서 화장실 가면서 소변을 바지에 흘린다.

         - 밤에 소변 때문에 한번 이상 잠에서 깬다.

   ◈전립선비대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?

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위험인자로 대표적으로 노화와 남성호르몬이 알려져 있다. 또한 여러 성장인자 호르몬  
 도 관여한다고 되어 있다.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전립선비대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,   
 그래도 권장할만한 식사요법과 생활양식이 있다. 전립선비대증과 심혈관계 질환은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인  
 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식생활과 생활양식을 지켜나간다면 전립선비대증에 도  
 움이 된다. .

  첫째, 비만, 운동부족, 흡연, 고지혈증, 당뇨, 고혈압,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은 절제하는 노력이 필  
 요하다.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육류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, 과일 그리고 생선 등  
 의 섭취를 권장한다. 몸에 이로운 오메가3(불포화지방산)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. 또한 토마토,   
 콩(두부음식, 특히 발효된 콩-청국장, 된장), 마늘은 전립선 내 활성요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  
 알려져 있다.

  둘째, 평소 배뇨증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은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말아야 한다. 소변을 오래 참을 경우 하  
 부요로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급성요폐가 생길 수 있다. 또한 과음시에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진 소변이 방  
 광을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팽창시킬 경우 방광 배뇨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일시적으로 기능 저하를 유  
 발할 경우에도 급성요폐가 올 수 있다.

   셋째, 나이든 남성들은 감기약을 먹어야 할때 주치의에게 전립선비대증 관련 배뇨장애가 있다고 설명하는  
 것이 좋다. 왜냐하면 호흡기 관련 감기약에는 배뇨작용과 반대되는 약물이 있어 급성 요폐를 유발할 수 있어  
 주의가 필요하다. 최근 커피(카페인)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, 카페인은 전립선비대증 위험도를 증가시키므  
 로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.


